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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

  문학 이론가들은 문학의 기능을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해왔다. 하나는 문학이 독자를 가르치는 기능을 지닌다고 보는 태도요, 다른 하나는 독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태도이다. 앞의 태도는 문학의 실용적 기능을 높이 여기는 것이고, 뒤의 태도는 문학의 쾌락적 기능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문학을 공리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태도는 그 역사가 꽤나 오래다. 문학을 공리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를테면 군대의 기율(紀律)을 함양시키는 시라든지, 신들을 찬양하는 시, 또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을 칭송하는 시의 경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학의 실용적ㆍ공리적 기능은 크게 다섯 갈래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덕적ㆍ윤리적, 종교적, 심리적, 사회적ㆍ정치적, 그리고 교육적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문학 작품이 반드시 하나의 기능이나 하나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동시에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어느 민족이나 그들에게 고유한 생활의 정치ㆍ경제적 조건, 생존의 지리환경과 풍속습관, 그리고 공동의 민족심리와 언어가 있다. 이것은 바로 사회생활에서의 각각의 민족적 특색을 형성한다.
 문학은 사회를 반영하고, 그러한 민족적 특색이 작품의 성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인도의 『라마야나』와 태국의『라마끼얀』, 두 작품의 형성ㆍ발전 과정을 통해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라마야나』는 인도인들에게 신성한 경전으로 숭배되고 있는 한편, 읻띠핫(อิติหาส)
의 일종으로 민족의 역사 기록물이면서, 최초의 서사시로 싼쓰크릿 문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 문학으로서 문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 받고 있다. 

『라마야나』는 아리안족이 인도를 침략하여 피부가 검은 남부의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이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문학 작품이기도 하다. 따라서『니탄
프라람(นิทานพระราม:라마전설)』은 아리안이 승리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라마야나』는 힌디
本, 벵갈(bangal)本, 타밀(tamil)本의 토착어로 대표되는 세 종류의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인도에 구전되어 오던 라마이야기를 기원 전 2세기경에 발미키(Valmiki)가 집대성한 것이『라마야나』이다. 즉, 북부지역에 구전 또는 노래로 불려져 오던 아리안 족을 상징하는『니탄프라람』과 남부지역의 랖(ราพณ์)
 설화가 혼합 구성되었다고 보고있다. 랖설화는 원숭이 이야기로 예로부터 남부지역에 신봉되어 오던 전설인데, 남부의 원주민을 상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혼합 구전되어 오던 것을 발미키는 단지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서사시로 저작했을 뿐이라고 한다.
 

『라마야나』로 통칭되는 라마이야기는 인도에서도 싼쓰크릿本, 자이나교本, 벵갈本, 티벳本 이외에 다수가 있고,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필리핀, 버마,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는 물론 태국, 중국의 운남성(雲南省)에도 있으며 각각의 나라에 여러 종류가 있었다. 따라서 라마에 관한 이야기는 인도인 사이에 구전되어오던 이야기에 각 종족의 시대적 상황과 저자의 저작의도에 따라 각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태국의 경우, 동북타이의『라마·차독』, 라컨(가면극) 형태의 아유타야 시대『라마끼얀』, 톤부리 시대의『라마끼얀』, 라마 1세本, 라마 2세本, 라마 4세本, 라마 5세本『라마끼얀』이외에도 라마 6세本 영역『라마끼얀』이 있다. 
『라마끼얀』은 태국인의 삶의 방식인 언어, 극, 그림, 조각과 민속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롭부리道의「타오꼭카낟」,「카오쌈러이엳」,「타래춥썬」, 차이낟道의「쌒타야」山,「쌒타야」호수, 촌부리道의「프라푿타받싸라부리」,「쑤크맆」계곡,「팔리」동굴 외에도 팓타룽道와 나컨라차씨마道의「팔리」동굴 설화가 있다. 

이와 같이『라마끼얀』에 나오는 지명이 태국 전지역의 도시 이름을 사용 하고
 있어 백성들에게 친숙할 뿐 아니라 경전 또는 지침서로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라마 1세本『라마끼얀』(이하 라마 1세本이라 함)이 문학의 공리적 기능에 입각하여 라마 1세의 정치의식을 반영하기위해 저작하였다는 가설 하에 이를 밝혀 보려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즉, 라마 1세가 어떠한 이유로 라마이야기를 선택하여 저작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라마끼얀』의 원전인 인도의『라마야나』와의 상관관계를 고찰해 봄으로써 라마 1세本 저작이 자신의 왕권정당화를 위한 저작이었음을 증명해 보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라마이야기가 백성들에게 친숙하고 경전 또는 지침서로서 여겨지고 있는 점, 그리고 라마 1세本의 구성이 매우 산만하여 줄거리 사이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설화들이 독자적인 주제를 갖고 연관성 없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라마 1세는 라마 1세本 저작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그의 정치의식을 반영하기 위한 활용가치로 보았고 그가『라마끼얀』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저작 의도를 역사적상황과 그의 정치의식에 연계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라마 1세本의 저작의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각 등장인물이 제시하고자 하는 법성격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라마 1세가 문학의 공리성에 의존하여 라마 1세本을 정치목적을 위해 저작하였는가를 규명하는데 있으므로, 본 연구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다루기로 한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라마 1세本의 유래 및 내용을 고찰하고, 3장에서는 라마 1세의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의식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정치, 종교, 혈통적 측면에서 저작동기를 밝힌다. 다음의 4장에서는 라마 1세 이전의 태국왕권의 전통적 개념을 알아본 다음 라마 1세本에 나타난 정치의식을 고찰해 본다. 마지막 5장 결론에서 본 논문에서 논증하려 하는 왕권정당화를 위한 저작으로 보았음이 타당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이론적 틀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구 및 제 3세계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외국 학자들의 문헌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1차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태국어로 기존 출판된 태국문학사와 역사, 연대기 및 인도『라마야나』와『니탄프라람』등에 관련된 서적과 연구 논문들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2차 자료로 앞서 언급한 자료와 태국역사에 관한 영어나 한국어 및 일본어로 출판된 서적 및 논문들도 본 논문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라마끼얀』 라마 1세本 작품의 원작은 총116권에 달하는 대서사시로 고어(古語)라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쁘렘쎄리 (เปรมเสร) 의 산문『라마끼얀』(รามเกียรติ)을 주자료로 하고 라마1 세의 운문을 4권으로 요약한『라마끼얀』(รามเกียรติ)을 보조자료로 하였음을 밝혀 둔다.
『라마끼얀』과 관련한 연구, 특히 왕의 정치의식과 관련된 연구실적은 국내에서는 물론 태국에서도 전무하다. 그 이유는 왕권의 신성불가침을 반영하는 태국의 민족적 정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더욱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하지 못한 데에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태국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라마끼얀』을 통해 라마 1세의 정치의식을 분석함으로써 문학의 공리성에 입각하여 지배계층이 사용했던 전통적 가치를 이해하는데 학문적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앞으로 이 분야를 연구하려는 학자들에게 하나의 자료로 기여하고자 한다.          
II.『라마끼얀』의 유래 및 내용

태국의『라마끼얀』은 인도의 발미키의『라마야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발미키의『라마야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인도의『라마야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의『라마야나』는 인도 내에서도 힌디本, 벵갈本, 타밀本의 토착어로 대표되는 세 종류의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언어로 된 수 많은 이야기가 지역마다 전해져 오고 있다. 
인도의『라마야나』는 116권 8장으로 이루어진 총 2만 4000시절(詩節)의 방대한 서사시로, 싼쓰크릿어로 지어졌다.『라마야나』는 흥미로운 영웅 이야기이면서 힌두경전 즉, 비쉬누(Vishinu)경전이다. 따라서『니탄프라람』의 프라람도 비쉬누신의 화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힌두경전『라마야나』와 태국의 라마 1세本과의 상관 관계를 태국 국문학자인 라마 6세와 싸티얀꼬셋 그리고 프라워라웡터끄롬믄피타야랖프르띠야껀 세 사람의 라마 1세本 전래 과정 연구를 통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라마끼얀』의 유래

라마 6세(프라받쏨뎃프라몽꾿끄라짜오유후어)는 발미키의 싼쓰크릿『라마야나』와 뚠씨탓(Tul-sīdāsa, 1532~1632)
의 힌디『라마야나』를 공부하면서 싼쓰크릿本과 힌디本 그리고 태국의 라마 1세本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라마 1세本의 내용이 싼쓰크릿本과 다를 뿐 아니라 힌디本과 동일한 부분도 있고, 어떤 내용은 그 외 다른 저작들과도 전혀 같지 않은 독자적인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는 1913년『라마끼얀의 출처』(บ่อเกิดรามเกียรต์) 라는 저작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태국의 라마 1세本『라마야나』싼쓰크릿本『옹카니까이』(ฉบับองคนิกาย),『위싸누뿌라나』(วิษณุปุราณะ:비쉬누경전) 그리고『하누만나따까』(หนุมานนาฏกะ)를 기초로 저작 되었다. 이 중『옹카니까이』는 브라만 승려들에 의해 암송되어『니탄프라람』이 전해진 것이고,『위싸누뿌라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신비주의가 브라만 승려들에 의해 태국에 전해졌다.『위싸누뿌라나』는 총 18권으로 이루어 졌으며 태국의『라마끼얀』의 여러 가지 주제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하누만나따까』(หนุมานนาฏกะ)
중에 발미키本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은 수십 종의 하누만의 용감한 활약상들이 이야기 여러 곳에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태국의 라마 1세本이 전반적으로는 발미키의『라마야나』에서, 부분적으로는『위싸누뿌라나』와『하누만나따까』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의 영향을 받았다.”

한편, 싸티얀꼬셋(เสฐียรโกเศศ)은 1932년 라마 6세의『라마끼얀의 출처』를 바탕으로 연구한『라마끼얀의 유래』(อุปกรณ์รามเกียรติ์) 라는 연구서에서 라마 1세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라마 1세本의 형태는 발미키의『라마야나』와는 아주 다른, 말라야(Malaya)의 『니탄프라람』과 같은 부류에 속하고 하고 있다.『니탄프라람』은 발미키의『라마야나』 이야기가 전해지기 이전에 저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태국의『라마끼얀』은 인도 남부 지방에 전해지고 있는 타밀本『라마야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가 혼합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라마 1세本은 벵갈과 자바, 말라유 등의 다른 나라 이야기의 영향과 태국 내에 지켜져 내려오던 교훈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태국에 전해진『니탄프라람』은 설화구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줄거리만 암송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변사의 재량에 따라 공연되는 과정에서 처음 이야기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허용되는 구조였다. 일반적으로 변사는 흥미를 위해 쉽고 아슬아슬한 이야기를 덧붙일 뿐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상, 가치관, 풍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1941년 프라워라웡터끄롬믄피타야랖프르띠야껀(พระวรวงศ์เธอก รมหมื่นพิทยลาภพฤฒิยากร)은 “태국의『니탄프라람』(นิยายพระราม)의 유래는 발미키의『라마야나』에 있지 않은 것 같다.” (ต้นตอของนิทานพระรามใน เมืองไทยไม่น่าจะใช่เรี่องรามายณะของวาลมีกิ)라는 제목의 글에서 “『니탄프라람』은 자바에서 인도를 거쳐 말라유를 통해 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히고, 라마 1세本에 미친『라마야나』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태국의『라마끼얀』의 전래에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라마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인도의『니탄프라람』과 인도에 산재해 있는 여러 지역『라마야나』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태국은 발미키『라마야나』 보다 오래된『니탄프라람』을 받아 들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라마 1세本은 내용의 구성면에서도『니탄프라람』에서 뿐 만이 아니라 자잘한 에피소드가 인도의 캐쉬미르어(라마와딴짜릳:รามาวตารจริต), 벵갈어(뜨리쌋팃싸라까부룻짜릳: ตริษัษฐีศลากาบุรุษจริต), 타밀어(마이리랖:มยิลิราพณ์)와 자바(싸랃깐:ศรัทกาณฑ, 람까링:รามกะลิง), 말라유(히까얃쓰리람:หิกะยัตศรีราม), 라오스(프라람차독:พระรามชาคก), 크메르(람껜:รามเกร)등의『라마야나』가 혼합된 양상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라마 6세와 싸티얀꼬셋, 그리고 프라워라웡터끄롬믄피타야랖프르띠야껀 세 사람의 라마 1세本 출처에 대한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니탄프라람』은 어느 한 지역의 한가지 이야기가 전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여러 가지『니탄프라람』의 짧은 설화들이 혼합되어 전래되었다.

둘째,『니탄프라람』은 인도의 동부와 남부로부터 직접 전래된 경우와 인도의 영향을 받은 인접국들, 벵갈, 자바, 말라유를 거쳐 전래 되었다. 셋째, 전래 시기는 라마이야기가 이미 쑤코타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보다 먼저 태국에 전래된 것으로 보았다. 넷째, 전래 방법은 전설ㆍ설화의 전래 방식으로 암기하여 구전되었으므로  처음의 이야기와  달라지는 원인이기도 했다. 

설화형태의 구전되는 방식이었으므로 그 이후에 끊임없이 구전설화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모아 극(劇)에 사용하기 위한 극본형태로 저작된 것이 아유타야 말기이다.

또한 초창기에는 문서로 기록된 것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변사는 줄거리만 기억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변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설화형태로 전래되었기 때문에 수많은『니탄프라람』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중 라마 6세가 밝힌 라마 1세本의 출처에 대한 견해는 후세로 이어진 학자들의 견해와는 달랐으나 라마 1세本에 관한 첫 연구서로 후세 문학자들에게 연구의 길을 열어주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태국의 인도의 발미키가 저작한『라마야나』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인도 내에도 수많은『라마야나』가 존재하고 있었고, 태국에 영향을 준 라마이야기는 인도 남부 타밀本과 더불어 인접국들을 거친『니탄프라람』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니탄프라람의 전래 과정은 니탄프라람 전래도 표1 참조) 쑤코타이, 아유타야, 톤부리 그리고 랃따나꼬씬으로 이어지는 태국의 왕조사에 있어 위에서 살펴본 프라람이야기(เรื่องพระราม)에 영향을 받은 작품은 많다. 

쑤코타이의 람캄행대왕 비문(1283년)에는 “인트라틷과 람캄행” 등 왕들의 이름과 “프라람과 씨다”와 같은 동굴의 이름에서 그 영향을 볼 수 있다.

아유타야시대의 작품들로는 프라람이야기를 기초로 저작된『리릳옹깐챙남(ลิลิตโองการแช่งน้ำ)』,『리릳유언파이(ลิลิตยวนพ่าย)』,『깜쑤원크롱단(กำ สรวลโคลงดั้น)』,『타왇톳싸맛(ทวาทศมาส)』,『깦허크롱니랏프라받(กาพย์ห่อ โคลงนิราศพระบาท)』등이 있고, 『라마끼얀』을 기초로 지은 나라이왕의 작품『팔리썬넝(พาลีสอนน้อง)』과 『톳사롣썬프라람(ทศรถสอนพระราม) 』이 있다. 
 

『라마·차독』은 러이엣지방에 전해진『라마야나』로 장례식에 불리어져 왔다.『라마·차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의 차독(경전) 형식으로 되어있으나 발미키本『라마야나』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라마이야기이다. 『라마·차독』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20장, 제2부는 23장으로 이야기의 성격, 이야기 전개방식에 한정해 본다면 제1부의 이야기의 전개는 라오족의 란챤왕가의 창세설화와 서력 14세기 라오스 지역사를, 제2부는 라마야나의 본래 이야기로 라마, 락슈마나, 씨타 세 명의 추방과 귀향을 묘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유타야시대에 나이차이쏜(นายฉายโศรฐ)에 의해 극본으로 저작된『라마끼얀』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제28대 프라펟라차(พระเพทราชา:1688-1703)왕대에서 제31대 버롬마꼿(พระเจ้าอยู่หัวบรมโกศ: 1733-1758)왕대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체에 사용 되어진 단어들이 상당히 비속한 언어들인 점으로 보아 극에 사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내용은 붇다를 비쉬누신의 화신으로 보아 프라람이야기를 경전으로 여겼으며, 이싼(태국의 동북쪽)지역에서는 본생경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대본을 외우고 읊으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영험이 있다는 믿음이 제27대 나라이(พระนารายณ์:1656-1688)왕대에 시작되어 아유타야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왕조의 멸망으로 안타깝게도 단 한 권의 책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톤부리왕국 라마끼얀(บทละึึครรามเกียรต์พระราชนิพนธ์สมเด็จพระเจ้า กรุงธนบุรี)은 1770년 톤부리왕에 의해 4장까지 완성 되었다. 1장, 프라몽꾿(ตอนพระมงกุฎ) 2장, 하누만과 완나린부터 타우마리와랏 오다. (ตอน หนุมานเกี้ยววานรินจนถึงท้าวมาลีวราชมา) 3장, 타우마리와랏의 소송사건으로부터 톳사깐 마을로 돌아오다. (ตอนท้าวมาลีวราชพิพากษาความจนถึงทศกัณฐ์ เข้าเมือง) 4장, 톳싸깐의 싸이끄롣 의식에서 프라락이 가비라에 창(槍) 명중 시키다 로부터 톳싸깐과 낭몬토의 결혼.(ตอนทศกัณฐ์ตั้งพิธิทรายกรด พระลักษมณ์ต้องหอกกบิลพัสดุ์จนถึงผูกผมทศกัณฐกับนางมณโฑ)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또한, 랃따나꼬씬시대의『라마끼얀』은 라마 1세본, 라마 2세본, 라마 4세본, 라마 5세본『라마끼얀』이외에도 라마 6세본 영역『라마끼얀』이 있으나, 이 중에서도 라마 2세본『라마끼얀』이 문학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라람이야기의 전래도  

                                       기원국가에서의 이야기 발생 불타시대 1-7

남인도에 구전 되어온 전설                                                                                  발미키의 라마야나 경전

굽타와 빨라 시대 불타시대 13                                                                                기원국가 불력 700  


자바에 전래 되어 온     자바 설화 1 그림자극        까리탓의        파와푸띠의           파와푸띠의                   영역 라마야나

이야기가 크메르로      옛 자바의 자바어로           깦라쿰           쿠땅콛라          욷뜨라람짜릳 극                (불타시대 25)                                                                                 

건너감 불타시대 14     씌여진 요키쑤원의           (불타시대 10)      하누만             (불타시대 13)

쁘라빠난 조각으로      최초의 라마야나 

표현됨 불기1450-1500     불기 1637


빠나따란의       빠뿌원 크메르 조각           자바 설화 2           크메르 라마끼얀           라마끼얀 타이

자바조각      (불타시대 16 초반)               예: 싸랃깐                                                                                              

싸랏깐            나컨왓

불기 1610       불기 1656                    말라유설화                                       라마끼얀 타이 

                  -1690                      히까얃 쓰리람                                      라마 1세본


                                           이싼의 프라람차독   라마끼얀 타이   라마끼얀 타이   라마끼얀 타이         라마끼얀 타이

[표 1] ปรีชา นุ่นสุข, p.53.                                    라마 2세본      라마 4세본      라마 5세본          라마 6세 (영어본)

2. 『라마끼얀』의 주요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많은 인도의『라마야나』와 태국의 아유타야, 톤부리의『라마끼얀』을 포함하여 프라람이야기를 기초로 지어진 이야기들은 모두 경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라마 1세本은 인도 남부 타밀本과 더불어 인접국들을 거친『니탄프라람』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인도의『라마야나』와는 등장인물과 그에 따른 에피소드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태국에서「라마」
의 유입시기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람캄행대왕 비문』을 통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태국어로 문자화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선진문화 유입과 동시에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라마이야기는 이렇듯 장구한 기간동안 경전의 위치에서 극(劇)의 형태로 흥미롭게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왔을 뿐 아니라,「라마」는 진취적이고 용맹스러우며, 슬기롭고 정의로운 왕으로 상징되고 있다. 대략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쑤언 신의 은총으로 법력을 얻은 히란약의 횡포로 불안에 떨고있는 삼 세계의 주인들을 구하기 위해 프라나라이(비쉬누神)를 파견했다. 땅의 세계로 내려와 멧돼지로 변신하여 히란약을 살해하고 지구를 평정한 나라이는 유해의 바다에 이르러 베다 찬가를 불렀다. 그러자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났고, 꽃 안에서 귀골의 동자가 나타났다. 이쑤언 신은 그 동자에게 아노마딴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최초의 아요타야국의 왕으로 명하였다. 

   지상으로 내려온 아노마딴은 왕국의 이름을 타와라와디 숲에서 수행 중인 네 명의 도인 이름의 첫 글자에 숲의 이름을 붙여 아유타야타와라와디라 지었다. 
아요타야 왕국의 톳싸롣왕이 신에게 자식을 구하는 제의를 거행했다. 네 덩어리의 밥을 만들어 신에게 바쳤는데, 그 향기가 온 천지에 진동하여, 롱까국에 살고 있던 낭몬토가 그 냄새를 맡고 깍까나쑨신을 시켜 반 덩어리를 훔쳐오게 하였다. 남은 세 덩어리 반을 부인 세 명이 나누어 먹은 후 정비인 낭까오쑤리야는 프라람을, 낭까이께씨는 프라프롣을 낭싸뭇테위는 프라락과 프라쌋따룯 등 네 명의 아들을 낳았다.

한편 예언자 피펙은 낭몬토가 훔쳐온 밥을 먹고 낳은 딸이 불행을 가져올 징조라며 물 속에다 버리라고 말하자 아버지인 톳싸깐은 딸을 물에 띄워 버린다. 강에서 목욕을 하던 나이쏨이 연꽃 속에 유골 넣는 용기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주어다 뚜껑을 열었더니 작은아기가 있었다. 아기는 미천한 출신이 아닌 왕가의 후손으로 여겨졌다. 흰색의 왕실용 우산을 씌워놓고 부모가 찾아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수도승 차녹이 데려다 “씨다”라 이름 짓고  미티라 왕국으로 데려가 양육하였는데, 용모가 빼어났다. 결혼할 나이가 되자 「마하타누모리」라는 이쑤언 신의 활을 쏠 수 있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는 방을 내걸었고, 그 활쏘기 시합에서 프라람이 승리하여 씨다를 아내로 맞았다.

프라람의 왕 즉위식을 준비하던 톳싸롣 왕에게 둘째 부인인 까이께씨는 예전에 언제든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프라프롣에게 왕위를 계승할 것과 프라람을 숲으로 추방하라는 두 가지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프라람과 프라락 그리고 씨다는 숲으로 14년간의 고행을 위해 왕국을 떠나자 자신의 잘못을 한탄하며 슬퍼하던 톳싸롣 왕은 까이께씨를 증오하며 죽었다. 까이께씨
국에 머물다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서둘러 아요타야로 돌아온 프라프롣과 프라쌋따룯은 프라람이 숲으로 추방된 사실을 알고 왕위 계승을 거절하였다. 프라프롣과 프라쌋따룯, 까이께씨는 숲으로 찾아가 프라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돌아와 왕위를 계승할 것을 간청하였다. 약속을 지켜야 하는 다르마를 위해 14년간 수행해야 한다고 프라람이 이를 거절하자, 하는 수 없이 왕위를 계승한 프라프롣은 왕궁으로 가지 않고 아요타야 변방에 요새를 구축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프라람이 환궁하기를 기다렸다. 

롱까국의 치우하는 톳싸깐 왕이 국외 순시를 떠나자 7일 동안 밤낮으로 자지 않고 나라를 지키다 마지막 7일째의 밤, 밀려오는 졸음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나라가 염려되어 잘 수 없었던 치우하는 혀를 길게 내밀어 왕국을 통째로 덮은 뒤에 깊은 잠에 빠졌다. 7일만에 롱까로 돌아온 톳싸깐은 암흑에 쌓인 도시가 적의 소행으로 파괴된 것으로 착각하고 잠에 빠져있는 치우하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격분하여「짝이라는 톱니가 달린 원형의 무기」를 던져 죽였다. 
치우하를 죽인 것이 미안했던 톳싸깐은 억울한 남편의 죽음으로 슬픔에 쌓인 낭쌈마낙카에게 도시를 구경 다니며 새 남편을 만나보라고 권하였다. 코타와리 강가에서 때마침 그 곳에 당도한 프라람과 씨다, 프라락을 우연히 만난 낭쌈마낙카는 프라람을 보고 반해 인간으로 변신하여 프라람을 유혹하였으나 거절 당했다. 화가 나서 씨다에게 달려들어 때리려 하자 프라락이 낭쌈마낙카의 손과 발을 잘라 버렸다. 아픔과 분을 참지 못한 그녀가 롱까국의 톳싸깐을 찾아가 씨다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였다. 씨다를 보고 반해버린 톳싸깐은 부하 마릿에게 사슴으로 변하여 씨다를 유혹하도록 하였다. 

예쁜 사슴을 본 씨다가 프라람에게 사슴을 잡아 달라고 하자 동생 프라락에게 아내를 부탁하고 사슴을 잡으러 숲 속으로 들어갔다. 이때를 틈타 씨다를 유괴하여 롱까국으로 가던 톳싸깐을 싸다유가 공격하였고 씨다는 갖고 있던 반지를 떨어뜨려 행방을 알린다. 사슴을 잡으러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온 프라람은 씨다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찾으러 나섰다가 싸다유가 건네주는 반지를 보고 롱까국으로 잡혀간 씨다를 찾아 나선다. 롱까로 가던 프라람은 하누만을 만나 사경을 헤매는 쑤크맆을 치료해 주고 쑤크맆이 팔리에게 추방당한 경위를 들었다. 프라람은 쑤크맆이 팔리를 쳐부수는데 도움을 주고, 쑤크맆은 씨다 찾는 일을 돕기로 약속하였다. 
하누만이 롱까국에 당도하여 톳싸깐의 정원에서 씨다를 발견하고 작은 원숭이로 변하여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씨다가 목을 매어 죽으려 하자 하누만은 프라람의 반지를 내어주며  프라람이 찾으러 온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런 후 정원을 부수자 화가 난 톳싸깐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누만을 죽이려 했으나 아무리 해도 죽일 수가 없었다. 이때 하누만이 톳싸깐에게 죽이려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라고 요구하자 톳싸깐은 죽일 요량으로 하누만의 꼬리에 불을 붙였다. 꼬리에 불을 달은 하누만이 롱까국 사방을 뛰어 다니며 불을 붙여 롱까국을 태워 없애 버렸다.

하누만으로부터 씨다의 소식을 들은 프라람은 칸타끼라산의 바닷가에 진을 쳤다. 한편 톳싸깐은 흉몽을 꾸었다. 예언자 피펙이 흉몽이라며 씨다를 돌려보내 주어야 한다고 말하자 톳싸깐은 피펙이 프라람과 한편이라며 쫓아냈다. 피펙은 프라람의 휘하로 들어가 프라람의 군대를 교란하려던 톳싸깐의 온갖 술수를 프라람에게 알려 주었다. 씨다를 돌려보내 주라는 주위의 권유를 듣지 않은 톳사깐은 프라람과 전쟁을 하게 된다. 네 차례에 걸쳐 전쟁을 하다가 마침내 죽임을 당한다.

피펙은 씨다가 프라람에게 돌아가도록 도와주었고, 씨다는 적군에 잡혀 갔었던 자신의 순결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순결을 증명하는 의식인 루이파이를 행한다. 프라람은 피펙을 롱까왕으로 추대하고 씨다와 함께 아요타야 왕국으로 돌아갔다. 

톳사깐의 유모인 마녀 삐쌋아둔이 복수를 하기 위해 씨다를 찾아갔다. 이십 개의 얼굴을 가진 톳싸깐의 모습을 그려 보여 주라고 유혹했다. 톳싸깐의 모습을 그리자 삐쌋아둔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림을 없애려 해도 찢어지지도 불에 타지도 않았다. 남편이 돌아올 때가 되어 침대 밑에 숨긴 것을 프라람이 보게 되었다. 씨다를 의심하게 된 프라람은 씨다를 죽이라고 프라락에게 명하였고 프라락은 형수가 숲으로 도망가도록 내버려두었다. 씨다는 숲 속에서 도인의 도움을 받고 지내면서 아들을 낳아 프라몽꾿이라 이름 짓고, 도인은 프라몽꾿의 안전을 위해 똑같이 생긴 아들 한 명을 더 만들어 프라롭이라 불렀다. 두 아이는 도인으로부터 배운 여러 학문과 활 솜씨가 탁월하여 그 명성이 아요타야 왕국에까지 떨치게 되었다. 

 말 축제에서 프라람은 진지에 도착한 두 명의 사내아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 그들을 데리고 씨다를 찾아가 왕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였으나 씨다는 거절하였다. 프라람은 하누만을 시켜 프라람이 죽어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니 참석해 달라는 계책을 꾸몄다. 장례식에 참석하러 왕국으로 돌아 온 씨다는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지하세계로 들어가 용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이쑤언 신은 프라람과 씨다가 아직도 헤어져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을 불러 천계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리게 하여 행복하게 살게 해주었다. 

  위의 주요 내용 요약은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줄거리 만을 다루었다. 라마 1세의 저작의도로 보이는 설화들은 제 4장 라마 1세本에 나타난 라마 1세의 정치의식에서 자세히 다루려 한다
III. 『라마끼얀』라마 1세本 저작 배경

  라마 1세본 저작 배경에 대한 연구는 저작에 동기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역사적 사실로 아유타야왕조의 몰락과 톤부리왕국의 창건, 딱신왕의 처형과 라마 1세의 등극을 다루려고 한다, 또 다른 방향으로 저작 동기를 밝혀보려는 시도로, 등극 당시 라마 1세가 처한 역사적 상황들을 정치적, 종교적, 혈통적 그리고 전통적인 역대 왕들의 저작이 갖는 의미를 분석해 보려 한다. 

1. 역사적 배경

1.1. 아유타야 왕조 멸망과 톤부리 왕조 창건 

33명의 왕에 의해 417년 간 지속되어 오던 아유타야왕조(Ayutthaya:1350-1767)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무역이 발달하였다. 태국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외국과의 무역을 왕이 직접 권장하는 왕실의 독점무역으로 부유했던 왕국은 나라이왕 시대에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그러나 아유타야왕국 전 시대를 통하여 15번에 이르는 잦은 왕위찬탈이 있었으며 제33대를 끝으로 아유타야왕국은 멸망하게 된다. 

아유타야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에까탓(พระเจ้าเอกทัศน์)이 즉위한 후 아유타야의 장수 딱씬은 루엉욕끄라받 (หลวงยกกระบัตร)의 직위로 깜팽펫 근처의 딱 부지사로 임명되었다. 후에 딱 지사가 죽자 그가 지사를 계승하였고 이때부터 지역명 ‘딱’(ตาก)과 그의 본명 ‘씬(สิน:재산,재물)’이 합쳐진 이름인 딱씬으로 불려지게 된다. 딱지사가 된지 얼마 안되어 딱보다 훨씬 지역이 넓은 깜팽펫지사가 사망하자 위친쁘라깐(พระยาวชิรปราการ)으로 진급하여 깜팽펫 지사가 되었으나 여전히 프라야딱으로 불리워졌다. 

딱씬이 오백 명의 부하와 함께 아유타야 동남쪽 촌부리로 향한 것이 1767년 1월 3일 이었는데 이는 버어마군에 의해 아유타야왕국이 점령 당하기 불과 3개월 전이었다. 딱씬은 뒤쫓는 버어마군을 패퇴 시키면서 해안의 라영까지 진군하여 라영을 차지하였다.
 연이어 딱씬은 짠타부리를 공략하기 위한 대비태세에 들어 갔으나 1767년 4월 7일 아유타야가 함락되고 버어마군은 짠타부리에 사신을 보내 항복을 요구하였다. 이 사신이 중간에 딱신의 군대에게 사로 잡혀 버어마가 짠타부리 지사의 항복을 기다리는 동안 딱신은 촌부리를 취하였다. 짠타부리 지사는 딱신을 사로잡으려 했으나 딱신이 이를 미리 알고 1767년 6월 14일 짠타부리를 점령하니 아유타야가 멸망한지 2개월만의 일이었다. 딱씬의 짠타부리 점령의 의미는 후일 구국과 함께 새로운 국가를 창건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나라의 멸망 속에서도 왕을 자칭하고 독립을 선언하는 등 여섯 부류의 세력권이 득세하고 있었다. 

첫번째는 버어마의 세력권이다. 아유타야를 철저히 약탈한 버어마는 스키(Suki)장군으로 하여금 포쌈똔(Pho Sam Ton โพธ์สามต้น)에 본부를 두어 다스리게 하였다. 오늘날의 태국 전역으로 그들의 지배권이 확립되지 못한 이유는 버어마 북부에 항상 청(淸)나라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는 태국 중부를 장악한 딱신의 세력권이다. 오늘날의 방콕, 톤부리, 랏부리, 나컨차이씨, 짠타부리 및 나컨싸완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세 번째는 버롬마꼿(บรมโกศ:1733~1758)왕의 왕자 텦피핃(เทพพิพิธ)으로 쓰리랑카로 추방 당했다가 아유타야왕국 멸망 후 북동부에 위치한 코랏을 점령하고 피마이를 수도로 정하고 있었다. 

네 번째로 나컨씨탐마랏 지사의 대리인 프라 빠라드(Phra Palad)가 지배하는 세력권으로서 춤펀으로부터 말레이반도에 이르는 남부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는 북부지역의 피싸누록 지사 루언(Ruan)이 독립을 선언하고 나컨싸완의 일부까지도 세력권 안에 넣었다. 

여섯 번째는 피싸누록 북쪽 싸왕카부리에서 루언이라는 승려가 자립하여 세력권을 확대시키고 있었다. 그는 불교연구에 정진하여 버롬마꼿왕에 의하여 싸왕카부리의 대승상에 임명되었던 자이다. 

1.2. 딱신왕과 텅두엉, 분마 형제의 국가 재건 

이러한 상황에서도 딱씬의 가장 큰 과제는 버어마 세력을 몰아내는 일이었다. 후에 라마 1세가 되는 텅두엉의 동생 분마는 아유타야 멸망 후 형 텅두엉을 찾아가 딱씬과 합류할 것을 요청하고, 촌부리로 가서 딱씬과 합류하였다. 딱씬은 짜오프라야강 연안 톤부리 위차이쁘라씻 요새를 장악하고 버어마가 파견한 텅인(Tongin)지사를 처형하여 톤부리를 점령하였다. 연이은 아유타야 공격에서 포쌈똔에 있던 수비대장은 스키의 야영지로 도주하였고 딱씬은 1767년 11월 6일 마침내 버어마군사령관 스키의 항복을 받음과 동시에 빼앗겼던 재물도 환수하였다.  

한편 딱씬은 버어마인들이 매장하였던 에까탓왕의 시신을 수습하여 성대하게 장례식을 거행하고 전 왕족들을 우대하였다. 버어마 세력을 완전히 축출한 뒤 딱씬은 아유타야왕국 재건을 포기하고 톤부리에서 백성들의 추대로 1767년 12월 28일 34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면서 톤부리왕조(1767~1782)를 창건하였다.

톤부리에서 실권을 장악한 딱씬왕은 태국왕국의 재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의 적대자들을 공략하기 시작하였다. 딱씬왕이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지도력, 전사로서의 자질에서 기인했다. 전쟁에 임해서는 항상 선봉에 서는 용감한 지도자였던 것이다. 딱씬왕이 실시한 정책들은 공공복지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생활필수품 지급, 불교사원의 횡포를 막아 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과 애정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딱씬왕의 전국통일정책에는 텅두엉과 분마 형제의 절대적인 협조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딱씬왕이 캄보디아에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우키(Oukey)왕이 이를 거절하자, 텅두엉과 분마 형제에게는 캄보디아의 씨엠랍을 꼬싸티버디는 빠탐방을 공략하게 하였다. 나컨씨탐마랏을 점령 후 수륙양로로 싸왕카부리를 포위하여 점령하니 딱씬왕은 아유타야왕국 멸망 후 비로소 전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딱씬왕은 치앙마이가 태국에 속하지 않고 버어마에 지배되는 한 태국북부는 항상 버어마의 침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었다. 또한 버어마 역시 치앙마이를 전진기지로 확보해야만 태국 침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치앙마이를 고수하려고 하였다. 짝끄리텅두엉(เจ้าพระยาจักรีทองด้วง)과 쑤라씨분마(เจ้าพระยาสุรสีห์บุญมา)형제가 람푼으로 진군하여 치앙마이로 퇴각하는 버어마군을 패배시켰다. 

1773년 드디어 치앙마이를 점령할 수 있었으나 딱씬왕은 이와 별도로 망그라왕이 보낸 넴요티하파테(Nemyo Thihapate)가 이끄는 정예부대를 맞아 싸워야 했다.
 넴요티하파테의 전술은 톤부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먼저 수도 북부지역의 전도시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텅두엉과 분마의 부대는 치앙마이를 지키기 위하여 신속히 이동하였으므로 치앙쎈에 주둔한 버어마군의 남하를 저지 시킬 수 있었다. 분마와 텅두엉이 치앙쎈으로 진군하려고 할 때 버어마군이 쑤코타이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피싸누록으로 이동하였는데 이에 티하파테는 군대를 보내 피싸누록을 포위하도록 하였다.  딱씬왕은 텅두엉과 분마 형제를 돕기 위해 피싸누록으로 진군하였다.

버어마군이 식량 보급로를 차단하여 피싸누록 주둔 태국군은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 배후에서 버어마군을 공격하려는 딱씬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텅두엉과 분마는 식량부족으로 더 이상 피싸누록을 지킬 수 없었다. 더욱이 톤부리 자체에 대한 위협 때문에 딱씬왕은 방어선을 피찓까지 후퇴시킬 수 밖에 없었다. 분마와 텅두엉이 펫차분까지 물러나니 티하파테는 피싸누록을 점령하였다. 이 때가 톤부리 왕조로서는 가장 위험한 고비였고 텅두엉과 분마의 잔여부대도 패색이 짙었다. 그러나 1776년 3월 버어마의 망그라왕이 사망하고 즉위한 싱우민(Singu Min, 1776-1782)은 태국과의 전쟁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다.

1.3. 딱씬왕과 승가와의 불화 

딱씬왕은 승려 출신인 프라루언이 장악하고 있던 싸왕카부리 지역을 1770년 정복한 후 그는 그 지역의 승려들 중 살인·도적·섹스 등의 계율을 범한 자들을 환속 시키고 올바른 승려들에게는 새로운 승복을 하사 했으며 톤부리로부터 오십분의 학승을 모셔 북부지방 승가의 정화를 의뢰했다. 그는 피싸누록과 함께 싸왕카부리 지역을 방문 하면서 그 지역의 퇴락한 사원들을 보수케 하는 한편, 법당에 들려 불상에 참배하고, 가는 지역마다 백성들에게 불교에 대해 항상 경의를 갖도록 훈계했으며 승려들에게 의복과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1769년 불경을 재 집대성하여 편찬케 하였는데, 1776년에는 14세기 중엽에 작성 된『뜨라이품프라루엉』을 바탕으로 새로운 불교우주론인『뜨라이푸미까따』, 즉『삼계론』을 편찬케 하였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딱씬왕의 후원자 및 통제자로서의 전통적인 관계는 그의 집권 말기에 변질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불교신앙에 대한 그의 접근방식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빨레그와에 의하면 딱씬왕은 “자신이 붇다처럼 될 것이라고 상상했으며, 사람들이 마치 불상에게 제물을 바치듯 자신에게도 제물을 바치고 경배 드리기를 원했다.”
 당시 딱씬왕의 이러한 행동은 왕국 도처에서 왕이 비 정상적인 행동들을 한다는 소문으로 나돌았다. 그를 붇다로 받들고 그에게 최고의 종교적 권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승려들은 혹독한 형벌에 처해졌다. 많은 승려들이 50 내지 100대의 태형을 받았고 500명의 승려들은 인분을 치우는 가장 굴욕적인 작업을 하도록 강요되었으며, 반항하는 자들은 승가로부터 축출당했다.
고 기록되어 있다.

딱씬왕의 불교철학적 관점과 정치 철학적 노력은 타이연대기의 기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781~1782년 승가와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소따빤나’에 근거를 둔  딱씬왕의 영적인 요구에 대해 승가의 지도자들은 재가불자의 최고 존재인 전륜왕이라 할지라도 비구보다는 영적으로 하위에 있다는 정통적인 불교교리에 따라 거부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딱씬왕은 승려의 신분에 있지 않았지만 깨달음을 추구하는 명상수행을 했으며, 이때 초능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신비주의적 경향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태국의 왕들이 전통적으로 보여주었던 것과는 다른 불교적 행동양식을 취했으며, 결국 왕권의 정당성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바탕인 승가와의 충돌을 야기 시켰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몰락을 초래했던 것이다.
 

1.4. 딱씬왕의 처형과 라마 1세의 왕위 등극 

 계속된 전쟁으로 백성들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아유타야왕국 몰락으로 피난 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도 생업에 종사할 상황이 되질 않았다. 가뭄으로 흉년이 들고 쥐까지 들끓어 곡식이 손실되었고 딱신왕의 경제 정책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민심이 흉흉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딱씬왕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아유타야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  버어마군이 물러간 다음 백성들은  그들이 숨겨두었던 가보(家寶)를 

찾기 

위하여 몰려들었다. 대부분은 버어마군이 이미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가보를 찾

을 수 없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었던 장소를 알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다. 

오랜 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별로 없었고 또 발굴된 것도 누구의 것인지 판별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아유타야 지사는 찾아낸 모든 재물을 국유재산이라고 선언하였다. 아유타야 지사로서는 특별세금을 징수하는 정도로 생각하였으나  백성들은 더욱 더 살기가 힘든 결과를 가져왔다.

아유타야 지사의 학정은 결국 1780년 쓰라와 깨우가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고 지사는 톤부리로 도망하여 딱신에게 사건을 보고하였다. 반란군 깨우는 톤부리에 있던 쌍카의 동생이었으므로 딱씬왕은 쌍카로 하여금 반란을 진압하게 하였다. 그러나 쌍카는 반군의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으며 곳곳에서 부당한 억압을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도리어 반군의 총수가 되어 톤부리로 진군하였다. 반군은 궁정을 포위하고 딱씬왕의 친위대와 밤을 새워가며 싸웠다. 다음날 딱씬왕이 대승상을 보내 쌍카에게 항복하자 딱씬왕을 아룬사원(วัดอรุณ)에 유폐시키고
 쌍카는 스스로 섭정하였다.  텅두엉이 이 소식을 듣고 조카 쑤리야아파이를 먼저 톤부리로 진군케 하여 승리했다. 쑤리야아파이는 딱씬왕을 아룬사원으로부터 끌어내 텅두엉이 돌아올 때까지 엄격한 감시 하에 두었다. 텅두엉은 눈물을 흘리면서 딱씬왕의 처형에 동의하였다.

많은 장군들과 관리들이 텅두엉에게 충성을 맹세하므로 1782년 4월 6일 왕위에 등극
하여 랃따나꼬씬왕조
의 시조인 프라푿타엳화쭐라록(พระพุทธ ยอดฟ้าจุฬาโลก) 즉, 라마 1세가 되었다. 
2. 라마끼얀의 저작 동기

라마 1세가 딱씬왕을 축출한 반란 세력에 의해 왕위에 등극하였으나 앞서 살펴 본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은 라마 1세가 왕위에 등극 후 『라마끼얀』을 저작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 외에도 정치적, 종교적, 혈통적 요인 등이 저작동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라마 1세가 당면한 정치적 상황이다. 

라마 1세(텅두엉)는 구국과 새로 창건된 왕국 톤부리의 재건에는 유능한 장수였으나 정치적 기반이 없었다. 국가가 창건되었다고는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끝없는 전쟁에 시달렸으므로 개인적으로 세력형성을 도모할 여유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딱씬왕의 몰락과 함께 그의 기반도 상실 되었다.

  “딱씬왕의 전국통일정책에는 텅두엉과 분마 형제의 절대적인 협조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은 이미 전장에서 살펴 보았다.  반란 당시 텅두엉이 크메르 접경에 진군해 있었던 사실들에서 텅두엉과 딱씬왕 간의 신뢰를 엿볼 수 있는 측면 또한 정치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한 역사적 사실로 짝끄리왕조가 창건 되기 전 15년간 텅두엉은 버어마와의 전쟁 등 수 차례 전쟁에 선봉장으로 참전한 기록을 들 수 있다.

1768년 국왕 경호경찰인 프라라차와린(พระราชวรินทร์)
으로 톤부리왕조의 관리가 된 이후 나라를 구하는 일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1768년 피마이를 점령하고 프라야아파이라나릳(พระยาอภัยรณฤทร์)으로 진급하였다. 1769년 프라야아누칟라차(พระยาอนุชิตราชา)가 된 동생 분마와 캄보디아 원정군 사령관으로 프라따뻥씨엠랏을 공격하던 중 나컨씨탐마랏 지역에 톤부리왕이 서거하였다는 헛소문이 돌았다. 형제는 톤부리의 치안이 염려가 되어 급히 철수하였다.

     1770년 프라황(พระฝาง)을 공격하는 딱씬왕을 수행하여 승리로 이끌어 그 공로로 내무대신 싸무하나욕(สมุหนายก)에 해당하는 프라야욤마랏(พระ ยายมราช)이 되었다. 

1774년 치앙마이 정벌사령관으로 치앙마이, 람빵, 람푼을 버어마로부터 복속 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짜오프라야짝끄리(เจ้าพระยาจักรี)로 진급하였다.

1775년 버어마가 치앙마이를 재차 공격해 왔으나 짝끄리가 버어마군을 방어하기 위해 진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치앙쎈으로 퇴각하였다. 그 후 짜오프라야짝끄리는 피싸누록으로 군대를 이동하여 피싸누록 지사인 동생 짜오프라야쑤라씨(분마)와 버어마군을 방어하였다. 그러나 버어마군이 피싸누록을 포위하여 식량이 고갈되자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짝끄리와 쑤라씨는 피싸누록을 포기하고 펫차분(เพชรบูรณ์)으로 물러났다. 아쌔운끼는 텅 빈 도시를 취했으나 1776년 버어마에 새로운 왕이 등극하자 본국으로 돌아갔다

1776년 짜오프라야짝끄리는 동부지역의 중심도시인 낭렁, 짬빠싹, 아따브, 콩을 취하고 크메르의 중요도시 빠동에 항복을 요구하자 짬빠싹과 나컨라차씨마 사이에 있는 세 개의 도시 쑤린, 쌍카, 쿠칸도 항복해 왔다. 이로서 쏨뎃짜오프라야마하까싿쓱(สมเด็จเจ้าพระยามหากษัตริย์ศึก)이 되었다.
1778년 쏨뎃짜오프라야마하까싿쓱은 총사령관으로 위앙짠(비엔티엔), 루엉프라방과 인접 도시들을 점령하고 돌아오면서 위앙짠에 있던 에메랄드불상을 톤부리로 모셔왔다. 

1780년 톤부리왕은 쏨뎃짜오프라야마하까싿쓱을 크메르의 반란을 진압하는 총사령관으로 명하였으나 반란군을 진압하기도 전에 톤부리에 변고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군대를 이끌고 돌아온 것이 1781년 5월 9일이었다.

이때 동생 쑤라씨와 딱씬왕의 아들은 캄푸차에 진군해 있었다.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텅두엉은 딱신왕의 몰락으로 정치적 기반을 상실했고, 텅두엉이 딱씬과의 협력관계에서 불충했던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라마 1세가 된 텅두엉은 “즉위 후 전임 왕이었던 딱씬왕의 존재가 그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여 딱씬의 처형을 명하였으며 쿠데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역모의 혐의를 벗을 수 없었다.
” 라는 사회일반의 통념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었다.

둘째, 종교와 관련하여 라마 1세는 딱신왕의 처형은 불교정화 실패의 결과로 보았다.

라마 1세를 비롯하여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유타야 멸망을 아유타야왕들의 불교적 공덕의 고갈 때문이라고 믿었다. 딱신의 구국과 톤부리왕국 창건 이후 1776년 망그라왕의 사망으로 버어마의 전쟁은 끝이 났으나 인접국들과는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다. 나라를 위해 일생을 헌신한 왕을 종교적 신비주의로 인한 정신이상자로 처형했다는 점이 처형 사유로는 미약했던 것이다. 

딱씬왕이 스스로 붇다처럼 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은 당시 동남아 불교세계에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딱씬왕이 추구했던 신비주의적인 영적 체험과 관련하여 붇다고사(Buddhaghosa)가 쓴『청정도론(淸淨道論, Visuddhimag ga)』에 의하면, 구도자가 삼매(samādhi)의 과정에서 다양한 초자연적 능력, 잇디(iddhi)
를 체험하게 된다고 한다. 불교에서 이러한 잇디를 행하는 수도승들의 전통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것이었다. 

라마 1세는 딱씬왕의 이러한 행동들을 정치철학적으로 불교적 우주론에 근거를 둔 초자연적인 능력과 신성(神性)의 획득을 통해 타이왕국의 합법적인 왕으로서의 분명한 증거와 통치의 정당성을 시사하려고 했다,
고 보았다.

딱씬왕이 신비주의에 몰두하여 정신이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처형에 결정적인 역할로 신비주의에 몰두한 기록 외에도, 쌍카랏에게만 발견되는 ‘대인(mahāpuruşa)’의 32相,
 즉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점검한 결과 딱씬왕의 몸에서 12가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는 딱씬왕으로 하여금 자신이 보통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믿도록 고무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프라 완나랏과 프라 랃따나무니의 두 승려가 신비주의적인 명상 수행에 몰두하도록 고취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들은 딱씬왕이 체험한 수행성취를 ‘소따빤나(sotāpanna)’
, 즉 해탈에 이르는 ‘흐름에 들어간 자(stream-enterer)’의 단계에 도달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또한 스스로도 소따빤나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여긴 딱씬왕은 비록 자신은 재가불자이지만 보통의 승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보통수준의 승려들은 자기에게 경배의 예를 표해야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딱씬의 행동들에 대한 기록은 그의 처형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이후 1932년 입헌혁명에 이르기까지 함구되었으며, 위의 사실들은 그 시대의 몇몇 외국 사학자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연대기 외에 태국의 역사서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다. 또 한편으로 딱신왕의 처형을 불교 개혁의 실패로 보는 까닭이다. 

셋째, 라마 1세의 혈통의 정통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아유타야왕국이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왕위 승계방식인 장자계승이 아유타야왕국의 전통승계를 원칙으로 했던 톤부리왕국의 딱신왕에게 해당될 수 없었다. 그의 가계(家系)는 아유타야왕조와 아무런 관련을 갖고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친이 중국인이었다. 국란의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고 국가를 창건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왕조의 건립은 국가에 의해 왕이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왕이 서고 그에 의해 국가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건국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이 왕가의 계통이다. 왜냐하면 왕권의 계승은 왕가가계에 의해서 전수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왕가는 바로 권력자의 산실로서 먼저 왕가의 계통이 튼튼해야 정치행정이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왕국에 있어서 왕가의 존재는 바로 사직(社稷)의 안위와 직결된 막중한 권력의 핵인 셈이다.
   

라마 1세 역시 딱씬과 마찬가지로 혈통의 정통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평민 출신으로 모친이 중국인이었던 것이다. 부친은 ‘텅디’로 왕실 소속의 사무직원(พระอักษรสุนทรเสมียนตรา)이었고, 모친은 중국부호의 딸이었다.
라마 1세는 딱씬왕의 죽음이 혈통의 정통성이 없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어쩌면 자신의 왕위 등극도 혈통의 정통성을 갖을 수 없는 인물에게 과도기를 위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을 것이다. 

넷째, 역대 왕들의 저작이 갖는 전통적 가치를 들 수 있다.

불교는 지배자들이 통치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가장 오래된 신성한 전통적 가치였고, 역대 왕들이 종종 그들의 왕권확립에 이용하기 위한 저작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태국 고전문학의 특징으로 왕의 위업 칭송, 불교와 불교철학 및 불교교리에 맞는 생활철학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역대 왕들의 저작이 갖는 전통적 가치가 라마 1세本 저작에 영 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 역대 왕들의 저서들을 표2에서 살펴보았다. 

『람캄행대왕비문』은 람캄행대왕이 민족의식 고취와 크메르문화의 모방을 지양하고 독창성을 강조하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역사의식에 바탕을 두고 쓴 글이다. 따라서 람캄행이라는 인물과 독립국으로서 민족적 주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당대의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의 기록물이나 함축된 언어와 운율의 조화를 이뤄 문학적 가치를 높였다. 
성문 앞에 종을 매달아 억울한 백성들의 사정을 듣고 연유를 조사하여 공정하게 판결한다.

초승과 보름에  (루짜카리(라는 흰 코끼리에 상교(象轎)를 얹고 람캄행왕은 

그것을 타고 (아란익(사원에 가서 예불을 올리고 돌아온다.

람캄행왕은 태국 전 영토의 군주이며, 모든 태국 사람에게 덕과 불법을 올바르게 가르친 스승이다. 태국에 사는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이 총명하고, 용감하고, 강한 사람은 없다.

『리릳옹깐챙남』은「라마티버디」1세(우텅왕) 때에 지은「피티트남프라피팟싿따야(พิธิถือน้ำพระพิพัฒน์สัตยา)의식으로 대소신료(大小臣僚)를 비롯한 모든 왕족, 귀족들이 성수를 마시고 국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충성맹서의식’이다. 

“어떠한 신하라도 성수를 마시고 충성맹세를 하지 않으면 반란으로 간주하여 왕권개념과 역대 왕들의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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랃따나꼬씬

라마 1세(1782-1809)

 [표2]                    『라마끼얀』(1797)
죽음에 처해질 것이다.”, “배신이나 반란을 모의한 자는 날카로운 창이나 칼 
혹은 다른 무기로 죽이거나, 사나운 맹수에 의해 물려 죽게 한다”
『마하찻캄루엉』은 태국 문학 사상 “캄루엉”이라는 단어가 붙은 4편의 작품 중하나로 이러한 작품은 대체로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왕이 직접 짓거나 왕명에 의해 제작된 작품이어야 하며, 둘째, 내용이 종교, 왕, 민담 등 신성한 주제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셋째, 운문의 형식도 깦, 클롱, 찬, 끌런 등 여러 형식이 혼합되어 있어야 하며, 넷째, 작품의 내용이나 구성, 작품성에서 뛰어나야 한다. 『마하찻캄루엉』외에 『난토빠난타쑷캄루엉』, 『프라말라이캄루엉』, 『프라논캄루엉』이 있다.

『팔리썬넝』은 신하가 왕을 모실 때 취해야 할 태도를 주제로 하고 있다. 킷킨왕국의 우두머리인 팔리(พาลี)가 동생 쑤크맆(สุครีพ)을 가르친다는 내용이다. 

팔리가 힘 자랑을 하다가 프라람의 활에 맞아 죽어가면서 동생과 아들 옹콧을 불러  앞으로 왕을 위해 일을 할 때 신하로서 두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을 알려준다. 주된 내용으로, 잠을 너무 자지 마라, 정직해라, 자신을 의복으로 지나치게 치장하지 말라. 등이다.

『톳싸롣썬프라람』은 최고의 왕이 되기 위해 왕으로서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한 교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톳싸롣(ทศรถ)이 아들 프라람(พระราม)에게 왕의 소양과 자질을 가르치는 것으로 “왕은 백성을 사랑해야 하며 백성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한다” 등과 같은 격언을 담고 있다. 

그러나 라마 1세의 저작이 기존의 역대 왕들의 저작과 차이를 갖는 점은 그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염원했던 그의 정치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IV. 『라마끼얀』라마 1세本에 나타난 라마 1세의 정치의식

고대 작가·작품에 대한 평가는 의당 특정한 역사 범위 내, 즉 그들이 처한 역사 조건에서, 당시의 시대요구와 계급투쟁 상황의 특징에 근거하여 실사구시적으로 전면적이며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작가·작품의 계급적 본질을 명확하게 하고 아울러 그 시대에서의 의의·작용·한계성을 지적해야 한다.

문학이 한편으로는 정치에 대해 영향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 영향은 보다 직접적이고 거대하며 심각하다. 정치는 구체적인 문학창작에 영향을 주고, 작품의 내용형식과 품격 등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문학의 성질·임무 그리고 발전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근본원인은 정치가 상부구조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지위 때문이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불교를 신봉했던 국가로서 불교의 가치들은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며 정치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다. 13C 중엽 쑤코타이 왕국 이래 태국의 왕들은 불교를 숭배하고 불교교단인 승가의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불교는 지배자들이 통치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가장 오래된 신성한 전통적 가치였다.
  

제4 장에서는 시대별로 왕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고 선왕들의 왕권 정당화를 위한 그들의 업적 및 저작물을 살펴,『라마끼얀』이 왕권합리화를 위한 저작임을 입증하려 한다.

1. 왕권에 대한 전통적 개념

인도문화가 동남아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힌두교와 불교는 포용적인 법 지역적 성격 때문에 동남아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쉽게 흡수되었다. 그 전파 과정에서 브라만과 불교 승려들이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 특히 동남아의 궁정에 고용되어 존경 받는 위치를 획득한 브라만들은 힌두적 세계관을 전달하였다. 이때 인도의 법전인 다르마샤스트라(Dharmaśstra)와 정치지침서인 아르타샤스트라등이 소개되어 동남아 정치문화의 중요한 바탕을 형성했다. 그밖에 브라만들은 토착왕권과 왕조를 위해 이념적, 의식(儀式)적인 바탕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토착 지배 엘리트의 세속적 권력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가정을 기본단위로 하여 아버지가 자식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통치형태(위티깐뽁크렁 퍼 뽁크렁 룩, paternal government)하에서 왕권은 가부장형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왕의 호칭도 퍼쿤(พ่อขุน:성주의 아버지)이라 칭했다. 가부장형 왕은 가정을 돌보듯 국가를 통치하였고 백성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행복한 생활을 영위케 할 의무를 지녔으며 백성들의 행, 불행을 돌보는 자비로운 아버지로서의 온정주의(paternalism)적 면모를 과시했다. 또한 백성들은 왕을 아버지와 같이 존경하고 신뢰하며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다.
 

람캄행대왕은 스리랑카로부터 상좌부불교(Theravada Buddhism)를 도입하고  발리어로 된 경장, 율장, 논장에 능통한 상좌승을 나컨씨탐마랏으로부터 모셔와 종정승으로 추대하는 등 상좌부 불교를 전파하는데 앞장섰다. 이는 이 지역 브라만교의 영향력을 불식시켜 독립을 확고히 하고 또 다른 이유로는 영토확장으로 인하여 방대해진 영토의 백성들을 결속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실례로 람캄행대왕은 한 달에 4번씩 고승들과 함께 마낭카씰라받 석단에 앉아 백성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고 함께 수행했으며, 온 백성은 지위고하, 남녀노소, 반상의 구별 없이 일상생활에서 5계를 지키고  우안거
에는 평상시에 지키는 5계에 3계
를 더하여  8계를 지키며 불심을 닦은 후 우안거가 끝나면 까틴
행사를 거행하였다.
 

   그러나 쑤코타이 왕국 초기에 형성되었던 가부장형 왕권은 3대 람캄행대왕(A.D.1279~1300) 이후 변화하였다. 람캄행대왕의 영토확장 정책의 성공에 따라 인구 수가 증가 하였고 백성들의 국가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져 왕의 의무도 다양하게 되었다. 따라서 쑤코타이 왕국 말기에 가부장형 왕권은 존속되기가 힘들었으며 확대된 규모의 영토에 적합한 새로운 통치형태로 정의로운 왕형인 탐마라차의 왕권 유형을 형성하게 된다. 불교는 고유의 윤리적 교리를 통하여 왕권에 도덕적 권위(moral authority)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불교적인 군주의 왕권개념 가운데 하나인 탐마라차와 연결된 것으로서 왕은 탐마(ธรรม), 즉 법, 불법, 정의에 따라 행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탐마라차, 즉 법왕, 정의로운 왕으로서의 의무는 古타이왕국의 법전인 『꼳마이뜨라쌈두엉(กฎหมายตราสามดวง)』, 즉『삼인법전(三印法典)』의 도입부를 형성하는 프라탐마쌋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불교적 가치관의 지배적인 영향에 의해 작성된 프라탐마쌋은, 왕이 불교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오계와 팔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왕은 왕이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덕률인 10계
 외에도 12가지
의 통치덕목(จักรวรรดิวัตร 12 ประการ) 및 10가지 항목의 톳사핃랏차탐(ทศพิธราชธรรม) 즉 왕의 법도
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불경 중 장부(Dīghanilkāya)의 『전륜왕경(Cakkavatt-suttam)』에 따르면, 이상적인 군주는 자신을 ‘탐마라차’로서 정당화 할 수 있어야 하며, 탐마의 실현을 통해 짝끄라바르띤(cakravartin),즉 전륜성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짝끄라바르띤은 ‘우주의 바퀴를 돌리는’ 군주는 스스로 법과 일치된 생활을 영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왕국 내의 백성과 신하들 그리고 왕국 주위의 속국들, 수도하는 모든 자들, 심지어 동물들의 생활에서도 법이 실현되도록 올바른 통치를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초기 아유타야 왕국은 힌두 원류의 크메르 문명과 브라마니즘의 영향을 강력히 받은 인도화된 국가(indianized state)로서 왕은 신성(神性)을 부여 받은 신(神)과 같은 존재였으며 왕권은 신왕(Devaraja)형 성격을 띠게 되었다. 

왕의 명령은 우주의 축과 같은 것이었고 왕은 신과 같은 경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왕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다. 왕권에 신성을 부여하는 이러한 전통으로 왕의 호칭 또한 힌두교의 신들의 이름인 프라나라이, 프라라마티버디 등으로 불렸으며 왕이 사용하는 언어, 생활양식, 의상, 풍습 등도 일반인들과 구별되었다.

아유타야 왕국의 신왕형 왕권 ‘테와라차’는 쑤코타이가 속국
이 되면서 정의로운 왕형인 ‘탐마라차’ 유형과 상호 공존하면서 발전하였다. 이 두 가지 왕권 유형을 형성시킨 힌두교와 불교의 양대사상은 태국의 전통적 지배에 중요한 정치, 문화적인 기반을 제공했다.

따라서 힌두교와 불교에서 유래한 왕권은 법(ธรรม)을 통해 통합되면서도 힌두교는 왕권의 현실정치적 측면을 강조하여 절대군주형 왕권을 형성했고, 불교는 왕권의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측면을 강조 함으로써 정의로운 왕형의 왕권을 형성했으며 후자는 전자의 절대권을 견제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형적으로는 아유타야 전시대를 통하여 절대군주인 신왕은 동시에 불교의 기본적 도덕률인 10계를 준수하는 정의로운 왕이 되어야 했다.  

2. 『라마끼얀』에 나타난 라마 1세의 정치의식

1782년 랃따나꼬씬왕국의 1대왕 프라푿타엳화쭐라록(라마 1세) 즉위 당시 시대적 상황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였다.

앞서 제기된 딱신왕의 처형문제 뿐 아니라 라마 1세 자신이 처한 정치적, 종교적, 혈통의 문제 역시 해결 과제였다. 또한 오랜 전쟁으로 백성들이 돌아와서도 생업에 종사할 여건이 되질 않았다.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하였고 딱신왕의 경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도 구심점을 찾기 힘든 상태였다.

이에 라마1세는 불교를 국가 안정과 번영의 한 기본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등위 후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불교의 개혁이었다. 국가의 도덕적 기강과 질서의 회복에 우선적인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있던 승가(僧家)를 정비하여 승가의 권위를 회복 시키려 하였다. 또한 딱씬과 같이 전통적 태국의 왕권 유지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보다 전통적인 정당화의 패턴을 좆고자 하였다. 라마 1세는 과거 아유타야의 전통 복원을 통해서 왕권의 정통성과 권위를 확립하고자 했다.
  

1783년부터 1785년 2년에 걸쳐 아유타야 시대의 영광과 번영을 재건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아유타야 왕궁을 본 딴 왕실사원을 건설하였다.
왕실 사원이 완공되자 1778년 라마 1세가 쏨뎃짜오프라야마하까싿쓱이었을 당시  위앙짠에서 모셔온 에메랄드불상
을 왓아룬으로부터 왓프라씨랃따나쌋싸다람(วัดพระศรีรัตนศาสดาราม:왓프라깨우, 에메랄드사원)으로 봉안하였다. 에메랄드불상의 봉행식에는 많은 백성들이 참여하여 대규모 행렬을 이루며 성대하게 치러졌다. 

라마 1세는 본당 내벽을 금박세공으로 장식하고 천정은 붉은색에 금박무늬로 장식하여 화려함이 극치를 이루었다. 가부좌를 한 에메랄드불상은 랃따나꼬씬시대 최고의 걸작이라 평가되는 목각 옥좌에 높다랗게 모시고, 에메랄드불상에 전설을 부여하여 신성을 강조 하였다. 또한 에메랄드불상에 여름과 우기, 두 번에 걸쳐 크르엉쏭(เครื่องทรง, 법의)을 갈아 입히는 행사를 직접 행하였다.

1785년에서 1786년에는 본당 둘레에 회랑을 쌓고 본생담을 주제로 하는 라마끼얀 벽화
를 그려 넣었다. 

라마 1세가 『라마끼얀』을 저작한 1797년은 집권 15년 후였으므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안정과 기반이 확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제시하는 특징들은 왕위 등극 당시 가졌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전통적 왕의 저작들에서 보여졌던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표명한 라마 1세의 정치적 의도로 볼 수 있다. 

2-1. 왕권 확립을 위한 라마 1세의 저작의도 

예 문: 

(A) ในอดีตกาลนานมาแล้ว  มียักษ์ตนหนึ่งชื่อหิรันต์อยู่บนยอดเขาจักรวาลเดิมที

 เดียว ยักษ์ตนนี้ ก็ไม่มีฤทธาศักดานุภาพอะไรนัก.....   ...บำเพ็ญตบะพิธีที่ภูเขาวินัน
ตกอย่างเคร่งครัด.....  ตั้งแต่ได้พรพระอิศวรแล้วยักษ์หิรันต์ก็กำเริบฤทธิ์ขึ้นมาทันที.....
คิดดังนั้นแล้วก็กระโดดแผลงฤทธิ์ม้วนแผ่นดินเอาดื้อๆ จนแผ่นดินที่มนุษย์อยู่กลายเป็น

เสื่อไป พอม้วนแล้วหิรันต์ยักษ์ก็ไม่ได้รอช้าหนีบใส่รักแร้พาแผ่นดีนไปเสียยังบาดาล.....  พระนารายณ์ก็แปลงอินทรีย์เป็นหมูใหญ่เขี้ยวขาวยาวโง้งคมกริบสีเผือกทั้งตัว  กระโดด  เข้าไล่ขวิดยักษ์หิรันต์ทันที.....  
เสร็จจัดการยักษ์หิรันต์แล้ว   พระนารายณ์ก็ขวิดงัดเอาแผ่นดินทั้งสามทวีปที่ยักษ์ 

หิรันต์ม้วนไปมาไว้ที่  .....เหาะผ่านเมฆไปยังเกษียรสาครทันทีมาถึงก็เสด็จเข้าบรรทม กลางสะดืทะเลเหนือบัลลังก์นาค  สะกดใจร่ายเวทย์...   
아주 오랜 옛날에 수미산(짝끄라완) 꼭대기에 히란이라는 도깨비(약)가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별 신통력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위난山에서 엄격한 고행 끝에…..  이쑤언신의 은총으로 얻은 법력을 발휘하여 인간 세계를 멍석처럼 말아 지하세계로 던져 버렸다..... 몸을 바꾸어 멧돼지로 변신한 프라나라이는 크고 날카로운 이빨로 단번에 히란약을 죽였다. 히란약을 죽이는 임무를 수행한 뒤 삼세계로 나뉜 지구를 평정하고….. 나라이는 용을 타고 유해의 바다에 이르러 베다 찬가를 불렀다…... 

라마 1세는 반란 주도 세력에 의해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었으나 그들과 이념을 같이한 것은 아닌듯하다. 삼계를 좌지우지 하는 힘을 가진 세력을 유추하게 하고, 히란약을 반란군으로 상징하여 왕 자신으로 표현 될 수 있는 프라나라이가 히란약을 살해함으로써 딱씬과 같은 시각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B)…..ทันได้นั้นก็บังเกิดเป็นดอกบัวบานขึ้นที่พระอุทร   ในดอกบัวนั้นมีพระกุมารน้อย อยู่  พระนารายณ์จึงอุ้มกุมารน้อยนั้นมาเฝ้าพระอิศวรถวายองค์พระกุมาร  
그랬더니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났고, 꽃 안에서 귀골의 동자가 나타났다. 프라나라이는 그 동자를 천에 싸서 이쑤언신에게 헌상하였다. 

(C).....จึงขอเชิญเจ้าผู้ยอดดวงใจทั้งพระยาบัลลังก์นาคลงไปช่วยกันปราบยุคเข็ญให้โลก  

เป็นสุข  ตรัสดังนั้นแล้วก็จับสังข์  โมลี  จักรแก้ว  พร้อมด้วยกระบองพาพระลักษ มีจากเกษียรสมุดทรทรงครุฑมาเฝ้าพระอิศวรทันที.....  บัดนี้ถึงปางที่เจ้าจะต้องอวตาร ลงไปปราบยักษ์แล้ว  จงไปเกิดเป็นโอรสท้าวทศรถผู้ครองอยุธยาเพื่อจะได้เป็นที่พึ่งแก่ โลกต่อไป.....  ..... เจ้าจงไปเกิดเป็นกษัตริย์ทรงพระนามว่าพระรามในกรุงศรีอยุธยา.....  ขอให้ศรีสวัสด์ิวัฒนา สืบไป

  용좌에 앉은 최고의 신은 세상의 온갖 고난을 평정할 수 있도록 도와 세상을 평안하게 해 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소라고동과 모리, 금강륜 그리고 곤봉을 받은 후 프라락을 데리고 이쑤언신을 알현하기 위해 크룻을 타고 유해에 바다에 이르렀다.....  프라나라이신은 약을 평정하기 위해 차기 왕이 될 아유타야왕국의 톳싸롣왕의 아들로 화현하였다.  .....프라람이라는 이름으로 아유타야국의 왕으로 태어났다......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계승하도록 하였다..... 

아유타야왕조가 버어마군에게 멸망하기 이전 400여년간의 아유타야왕국은 

무역으로 부강하였고 문화가 발달된 나라였다. 수도 아유타야 또한 거대하고 번성한 국제무역항으로서 국제적 면모를 갖춘 도시였으며 화려한 사원과 황금색 승복이 어우러져 화려한 불교도시로서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버어마군의 무차별적인 약탈과 방화로, 또 한편 나라의 멸망으로 기강이 무너진 백성과 승려들이 불상을 치장했던 귀금속을 약탈하기 위해 파손함으로써 화려했던 만큼 처절하게 파괴되었다. 라마 1세는 새로운 왕조의 창건자로서 아유타야 전통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 된 국가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D)พระอินทร์รับเทวบัญชาก็พาบริวารเหาะลงมาถึงทวีปชมพู.....  มีฤาษีสี่องค์นั่งบำ เพ็ญภาวนาอยู่  .....อันนามของอาตมาภาพทั้งสี่นั้นมีว่า  อจหาคาวี  ยุคอัคระ  ทหะและยาคะ..... อาตมาภาพทั้งสี่ก็จะขอตั้งชื่อให้โดยเอาชื่อป่ากับชื่ออาตมาภาพทั้งสี่มา รวมกันเรียกว่ากรุงศรีอยุธยาทวาราวดีชื่อนี้จะเป็นมงคลนาม 

지상으로 내려가 왕국을 건설하라는 이쑤언신의 명을 받고 촘푸대륙에 도착한 프라나라이는.....  네 명의 행자가 고행을 하고있는 타와라와디
숲에 도시를 건설하고, 아짜하카위, 육아카라, 타하, 야카의 행자 네 사람 이름의 첫 글자를 딴 아·유·타·야와 숲의 이름을 합쳐 아유타야타와라와디라 하였다. 
บัดนี้พระนครของเจ้าเส็จแล้ว  จงไปครองกรุงเพื่อเป็นปิ่นโลก  ดับทุกข์ยุคเช็ญ โดยให้มี พระนามว่า  อโนมาตัน
세상을 다스릴 왕국이 완성되자 그 동자에게 아노마딴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최초의 아요타야국의 왕으로 명하였다.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왕이 나라를 세웠음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건국신화가 갖는 힘 즉, 민족의 성격과 함께 한 나라의 통치이념과 정당성을 부과하여 혈연관계가 없던 것을 혈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조작이 행해지는 기능을 차용하였다. 왕의 정통성의 근거로 천손(天孫)이라는 핏줄의 신성함을 내세운 것으로서, 당대에선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 그러한 형태의 저작을 가능하게 했다.
(E) ท้าวทศรถครอบครองพระนครศรีอยุธยา….. ขอปรึกษาหารือจะตั้งพิธีขอลูก.....  ในถาดนั้นมี ข้าวทิพย์อยู่สี่ก้อน  กลิ่นหอมฟุ้งตลบไปทั่วทิศาสุทิศ  จนกระทั่ง ถึงกรุงลงกา.....  นางมณโฑ.....  ทศเศียรเห็นเมียร้องอยากจะกินอาหารที่มีกลิ่นหอม.....  สั่งให้นางกากนาสูร.....  ทำรายโรงพิธีแล้วมองเห็นถาดข้าวทิพย์ อยู่บนหัวยักษ์     

아요타야 왕국의 톳싸롣왕이.....  신에게 자식을 구하는 제의를 거행한다.....  네 덩어리의 밥을   만들어 신에게 바쳤는데, 그 향기가 온 천지를 진동하여, 롱까국에까지 퍼져갔다..... .....낭몬토가.....  톳씨얀은 아내가 향기로운 음식을 먹기를 원하므로.....  약깍까나쑨을 시켜..... 제식이 중단되어 바라보니 제기에 있던 밥이 약의 머리 위에.....  
낭몬토의 전생 일화와 함께 업(業)사상을 제시하고 있다.

(F) บัดนี้เหลือข้าวทิพย์สามก้อนครึ่ง..... ท้าวทศรถก็หยิบข้าวทิพย์หนึ่งก้อน ส่งให้พระนางเกาสุริยาแล้ว......ฤาษีกไลโกฏก็ส่งข้าวทิพย์ให้..... หยิบให้พระนางไกยเกษี และอีกก้อนครึ่งส่งให้ พระนางสมุทรเทวีเสวย

남은 세 덩어리 반을…  톳싸롣왕은 한 덩어리의 밥을 집어 낭까오쑤리야에게 주었다.....  끄라이꼿 도인에게 밥 한 덩어리를 주었고..... 낭까이께씨와 낭싸뭇테위는 남은 한 덩어리 반을 먹었다. 

농업국으로서 쌀을 생명탄생의 모티브로 제시하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명으로 상징되는 밥의 양에 따라 탄생 후 신분을 결정하는 업사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아유타야왕조 몰락 이후 오랜 전쟁으로 농사를 지을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곡식이 귀했고 농업의 부흥이 시급한 과제라 보았다.

이로써 라마 1세는 1장에서 앞에서 제기 되었던 자신이 해결 해야 했던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2-2. 지침서로서의 전통적 가치에 따른 저작

이를 다시 통일된 하나의 작품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으로 라마 1세本은 『라마야나』와 달리 제1장에서 국가탄생의 유래를 불교의 우주론인 삼계론(三界論)에 바탕을 두고 저작하였다. 이제까지 삼계(三界)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지옥세계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세계 그리고 신의 세계를 포함하는 색계(色界)와 인식의 세계인 무색계(無色界)를 거쳐 니르바나의 순서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라마 1세本에서는 천상의 세계에서 시조(始祖)가 탄생하여 인간계로 내려와 나라를 건국하는 구성을 통해 의도적으로 우주의 존재론적 결정의 축에 있는 인간세계를 강조하였다고 보여진다. 
시조(始祖)의 탄생과 국가 성립

수미산 꼭대기에 살고있던 히란약이 이쑤언신의 은총으로 얻은 법력을 이용하여 횡포를 부리자, 이쑤언신은 히란약의 횡포를 저지 시키기 위해 프라나라이를 파견하였다. 즉시 땅의 세계로 내려와 멧돼지로 변신하여 히란약을 살해하고 지구를 평정한 나라이는 용을 타고 유해의 바다에 이르러 베다 찬가를 불렀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났고, 꽃 안에서 귀골의 동자가 나타났다. 나라이는 그 동자를 천에 싸서 이쑤언신에게 헌상하였다. 이쑤언신은 그 동자에게 아노마딴
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최초의 아요타야국의 왕으로 명하였다. 

 이쑤언신의 명령을 받고 지상으로 내려온 프라나라이는 타와라와디숲에 도시를 건설하고, 나라의 이름을 아유타야타와라와디
라 하였다. 

선업(先業)에 따른 윤회

-논톡의 다이아몬드 손가락-

이쑤언신에게 알현 하기위해 끄라이랏山(인트라신의 거주지)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서 신들의 발을 닦아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논톡이라는 도깨비(약)가 있었다. 신들의 발을 닦아주는 동안 어떤 신들은 짓궂게 그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머리를 뽑는 장난을 하였다. 어느날 물에 비친, 머리가 다 빠져 귓가에 조금밖에 남지않은 자신의 모습을 본 논톡은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다. 이쑤언신에게 흐느껴 울며 천만년 동안 신들의 발을 닦아도 자신의 업이 소멸되지 않음을 하소연하였다. 불쌍히 여긴 이쑤언신은 그의 소원인 “가리키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 신통력을 갖은 다이아몬드 손가락”을 갖게 해주었다. 논톡이 변한 것을 모르는 짓궂은 신들이 이제까지 해오던 장난을 치자 손가락으로 가리켜 모두 죽여 버렸다. 이쑤언신은 급히 프라나라이를 파견하였고 논톡을 제거하기 위해 여신으로 변장한 프라나라이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반한 논톡에게 춤을 따라 추도록 유혹하였다. 춤사위를 따라 추던 논톡은 프라나라이가 손으로 발을 가리키자 논톡도 다이아몬드 손가락으로 자신의 발을 가리키고 말았다. 죽어가는 논톡은 프라나라이에게 프라나라이와 같이 네 개의 손을 갖지 못했음을 아쉬워했다. 프라나라이는 다시 태어나면 열 개의 머리와 열 개의 얼굴 그리고 이십 개의 손을 갖고 태어나 공중을 떠 다니도록 해 주겠다며 무기를 휘두르자 논톡의 몸이 세 동강으로 잘려 나뒹굴었다. 오래지 않아 열 개의 머리와 이십 개의 손을 갖고 톳싸깐의 아들 꿈파깐으로 태어났다.     

-낭몬토의 탄생-

삼만년 동안 도를 닦고 있는 네 명의 도인은 처소 부근에 암소 오백 마리를 방목하여 그 우유를 먹고 살았다.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할 때마다 처소에 살고 있던 암캐구리에게도 우유를 나누어 주었다. 

사춘기가 될 때까지 아버지 외에는 수컷을 본적이 없는 용궁에 사는 아농이라는 암용이 있었다. 어느날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한 아농은 남자를 만나보기 위해 여자로 변신하고 인간 세계로 나왔으나 도대체 남자를 만날 수 없었다.조바심이 나던 차에 숫 뱀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용으로 몸을 바꾸어 뱀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지나가던 네 명의 도인이 지체 높은 용과 신분이 낮은 뱀의 관계에 놀라 지팡이로 용의 급소를 치자 깜짝 놀란 용은 수치심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부끄러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도인들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매일 마시는 우유에 독을 넣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보고있던 암캐구리는 그 동안 돌봐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독이 든 우유 통에 빠져 죽었다. 

자신들의 생명을 구한 사실을 알게 된 도인들은 암캐구리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 주었다.

앞서 본 논톡과 낭몬토의 전생 일화는 윤회와 선업에 따라 현재의 삶이 결정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평등을 가르친 불교였으나 사회상 신분의 차이점과 위계질서를 업 중심 사상으로 인과응보, 업보, 인의, 분수, 지게, 계율수행, 선과 악, 공덕 등을 가르쳤다.
 

생명탄생의 모티브

-농업국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쌀을 생명탄생의 모티브로 제시- 

   아요타야 왕국의 톳싸롣왕이 신에게 자식을 구하는 제의를 거행한다. 네 덩어리의 밥을 만들어 신에게 바쳤는데, 그 향기가 온 천지를 진동하여, 롱까국에 살고 있던 낭몬토가 그 냄새를 맡고 약깍까나쑨을 시켜 반 덩어리를 훔쳐오게 한다. 남은 세 덩어리 반을 부인 세 명이 나누어 먹은 후 정비인 낭까오쑤리야는 프라람을, 낭까이께씨는 프라프롣을 낭싸뭇테위는 프라락과 프라싿따룻 등 네 명의 아들을 낳았다.

부모 자식 간의 도리

- 이로서 태국에서 터라피는 ‘불효자’를 의미하는 상징어로 쓰이고 있다.-

이쑤언신의 저주로 아들을 죽여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운명의 물소 터라파는 임신 중인 아내 니라까쏜에게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을 내린다. 그러나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젖을 먹이며 아버지의 눈에 띄지 않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기구를 들은 신은 네발과 두 개의 뿔이 달린 물소로 만들어 터라피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아버지만큼 자란 터라피가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아버지에게 도전하기 위해 찾아갔다. 아버지 터라파는 터라피에게 이미 죽은 다른 숫 소형들처럼 죽어야 한다며 죽이러 들자 터라피는 아버지를 죽인다. 
형제간의 신의

팔리는 아버지 살해 후 한껏 방자해진 터라피에게 아침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둘 중에 한편이 이길 때까지 동굴에서 싸울 것을 제의 하였다. 대결하러 가던 날 아침, 팔리는 동생 쑤크맆에게 칠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동굴로 와서 흘러내린 피로 생사를 확인 하라고 당부하였다. 피가 진하게 응고되어 있으면 물소가 죽은 것이고, 묽은 피는 형이 죽은 것임으로 시체를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동굴입구를 돌로 막으라고 하였다. 

동굴 안에서는 칠일동안 혈투가 벌어 졌으나 승패가 나지 않았으나 칠일 째가 되는 날 팔리의 지혜로 터라피를 죽였다. 한편 약속한 날이 되어도 형이 돌아오지 않아 동굴로 가 보았더니 묽은 피가 흘러 내리고 있었다. 비가 온 것을 몰랐던 쑤크맆은 피가 묽은 것을 보고 팔리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동굴의 입구를 막아 버렸다. 간신히 동굴을 탈출해 나온 팔리는 쑤크맆을 추방했다. 

왕과 신하의 도리

롱까국의 치우하(혀:舌)는 톳싸깐 왕이 국외 순시를 떠나자 7일 동안 밤낮으로 자지 않고 나라를 지키다 마지막 칠일째의 밤, 밀려오는 졸음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나라가 염려되어 잘 수 없었던 치우하는 혀를 길게 내밀어 왕국을 통째로 덮은 뒤에 깊은 잠에 빠졌다. 칠 일만에 롱까로 돌아온 톳싸깐은 암흑에 쌓인 도시가 적의 소행으로 파괴된 것으로 착각하고 잠에 빠져있는 치우하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격분하여 짝이라는 톱니가 달린 원형의 무기를 던져 죽였다. 
아내로서의 도리

씨다는 톳싸깐에 의해 롱까국에 잡혀 갔던 동안 자신의 순결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순결을 증명하는 의식인 루이화이(ลุยไฟ)
를 행한다. 
라마에게 정절을 다하고 다르마에 충실했던 점에서 시타는 힌두교도의 아내로서 귀감이 되었다. 그리고 라마가 비쉬누 신으로 여겨지듯이, 시타 또한 비쉬누 신의 부인 락슈미의 화신으로 간주 되었다.

건국의 바탕을 아유타야에 두고 있어 라마 1세는 과거 아유타야의 전통을 복원을 통하여 왕권의 정통성과 권위를 확립하고자 했음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유타야 시대의 영광과 번영을 재건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아유타야 왕궁을 본 따 왕실사원을 건설하였고, 왕실 사원이 완공되자 위앙짠에서 모셔온 에메랄드불상을 봉안하여 국가 안정의 구심점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왕조의 명칭을 “인트라의 보석”이라는 뜻의 랃따나꼬씬, 수도의 공식 명칭은 “거대한 신의 도시”라는 꾸릉탶마하나컨으로 칭하는 등 국가관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불교 후원자 및 통제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라마 1세는『라마끼얀』저작을 통해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업 사상과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백성 개개인의 신분에 맞는 지침을 설화를 통해 전하면서 정치적 정통성 확보 및 국가관 확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므로 라마 1세本은 역대 왕들의 저작이 태국문학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라마 1세가 염원했던 정치의식을 반영하고 있고, 기존의 작품들이 추구하는 지침서로서의 전통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또한 문학작품으로서 심미성 즉, 재미있는 이야기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V. 결 론

이제까지 라마 1세本이 문학의 공리성에 의존하여 라마 1세의 정치 의식을 반영하기 위해 저작되었는가를 고찰하였다. 먼저 라마 1세본의 원저(原著)로 알려져 있는 기원 전 2세기 경에 집대성 되었다고 보여지는『라마야나』와 1797년 저작 된 라마 1세本의 저작에 영향을 미친 저본들의 영향을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또 다른 방향은 아유타야 멸망으로부터 랃따나꼬씬 왕국 성립에 이르는 역사적 고찰이었다.

라마 1세本은 남인도의 타밀어本 라마야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주요 인물들에 대한 설화는『니탄프라람』이 벵갈과 자바, 말라유 등의 인접국들을 거쳐 전래되어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라마 1세本의 내용은 불교적 우주관인 욕계, 색계, 무색계를 바탕으로 천손의 혈통과 윤회 인과응보, 업(業)사상을 각 주요 등장 인물들에 얽힌 설화를 통해 제시하고 있어 이야기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산만하게 연계 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이러한 특징들을 라마 1세가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의식의 표현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왕권정통성 확보를 위한 저작으로 살펴본 주제들에 대한 검증으로 라마 1세의 정치적 기반의 부재와 혈통문제를 제기하였다. 텅두엉 즉, 라마 1세는 딱씬왕의 몰락으로 정치적 기반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라마 1세의 입신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딱씬을 처형 했다는 반란에 연루된 사회일반의 통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텅두엉과 딱씬의 관계가 비록 두 사람의 운명이 반란군에 의해 딱씬은 처형으로, 또 한 사람 텅두엉은 왕위에 등극하게 되어 양극으로 갈라졌으나, 그들의 시각은 같았던 것으로 보았다. 창건된 톤부리왕국을 번창했던 아유타야왕국의 전성기에 견줄 만한 국가로 재건시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목표를 같이 해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근거로 텅두엉이 딱씬과의 협력관계에서 불충했던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딱씬의 처형을 불교정화 정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로 보았다.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는 딱씬의 신비주의에 대한 종교적 관점이다. 라마 1세는 딱씬의 신비주의를 정치철학적으로 불교적 우주론에 근거를 둔 초자연적인 능력과 신성(神性)의 획득을 통해 타이왕국의 합법적인 왕으로서의 분명한 증거와 통치의 정당성을 시사하려는 노력으로 보았다.

또 한편으로 라마 1세의 혈통의 정통성 문제로서 전통적 왕위계승 방식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가계(家系)를 통한 권력의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천상세계에서 시조가 탄생하여 인간계로 내려와 나라를 건국하는 구성을 통해 의도적으로 우주의 존재론적 결정의 축에 있는 인간세계를 강조하였다. 이는 신화가 갖는 힘 즉, 민족의 성격과 함께 한 나라의 통치 이념과 정당성을 부여하여, 왕의 정통성의 근거로 천손(天孫)이라는 핏줄의 신성함을 내세워 당대의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차용하였던 것이다. 

끝으로 역대 왕들의 저작이 갖는 전통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역대 왕들의 저작들이 태국 고전문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왕의 위업 칭송, 불교와 불교철학 및 불교교리에 맞는 생활철학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라마 1세本은 라마 1세가 전통적 가치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정치의식을 표명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라마 1세가 라마 1세本을 저작한 1797년은 등극한지 15년이 되었으므로 등극 당시 처해있던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들을 해결하고 왕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고 단호하게 표명한 것으로 보았다. 
등위 후 불교를 국가 안정과 번영의 기본적인 요인으로 간주하여 불교 개혁을 감행하는 한편 아유타야왕조의 영광과 번영을 재건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아유타야왕궁을 본 따 왕실사원을 건설하였다. 본당에는 위앙짠에서 모셔온 에메랄드불상을 봉안하여 국가 안정의 구심점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왕조의 명칭을 “인트라의 보석”이라는 뜻의 랃따나꼬씬, 수도의 공식 명칭은 “거대한 신의 도시”라는 꾸릉탶마하나컨으로 칭하는 등 국가관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불교 후원자 및 통제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라마 1세는『라마끼얀』저작을 통해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업 사상과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백성 개개인의 신분에 맞는 지침을 설화를 통해 전하면서 정치적 정통성 확보 및 국가관 확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았다. 

또한 이야기를 통해 건국의 바탕을 아유타야에 둠으로써 과거 아유타야왕국의 찬란했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한 부강한 국가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라마 1세는『라마끼얀』저작을 통해 염원했던 정치의식을 반영하고, 역대 왕들의 저작이 갖는 전통적인 가치로서 지침을 주고 있다. 또한 문학작품으로서 심미성 즉, 재미있는 이야기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문학작품으로서도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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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based on the Rama I's political thought concerning the utilitarianism of the literature. 

 The relationship between『Ramayana』, known as the origin of the Rama I's document  assumed to be written in 2nd century B.C., and the books  published in 1797 which, affected several other paper related to the book of the Rama I's were analyzed. 

  Rama I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Tamil of  southern India and some tales of their important characters comes from 『Nithanpraram』, who transmitted the tales through nearby countries Bangal , Java and Malayu .
  Rama I has represented the universalism of the Buddhism connected to their pure dynasty, the transmigration of the souls, retributive and the karma. Using these images connected with other tales to rebuild a legend in a vague manner. 

 The reason for the aforementioned features have been used to identify the propriety of the Rama dynasty's expression of the political position lies in the historical events that Rama I had experienced, the collapse of the Ayutthaya, reformation of the Thon Buri, and the death sentence founded to Takshin king. 

Therefore, how these historical events have been given the motivation to write to the Rama king can be analyzed through political, religious, generation and also traditional values of the past king's (kings’ if plural) writings.

 For this, as  verification of the subjects to rationalize  royal authority Rama I’s lack of political foundation and the problem of blood lineage were mentioned. Rama king lost his political position due to the collapse of the Taksin king but he also had the burden of the society’s common view that he was implicated in rebellion that resulted in Taksin king's execu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as lack of authority concerning the problem of Rama king's propriety blood lineage, to claim the justness of power that is passed on by ancestry to prove the legitimacy of the throne of royal prestige. 

Therefore the human world on the axis ontological decision of universe was intentionally emphasized. This imposition of the power of myths, the characteristic of a nation and one nation’s doctrine of rule and justness, to borrow the present age’s political ideological characteristic through pushing forth the sanctity of blood lineage as evidence of the king’s legitimacy. 
Lastly is the traditional value that the works of the past kings hold. With praise of the king’s achievements, Buddhism and Buddhist philosophy, as well as life philosophy that fit the Buddhist doctrine as subjects that can be generally called as distinct feature of ancient Thai literature. However Rama I’s work features the reflection of his political awareness in which he wished to resolve the tasks which faced him realistically.

Rama I, who regarded the execution of Taksin as failure of policy to rebuild Buddhism, also regarded Buddhism as the basic factor in national stability and prosperity and carried out reformation of Buddhism immediately upon taking the throne. 

He placed value on moral fiber of the nation and the recovery of the order, and attempted to recover the power of the Buddhist priesthood which had fallen into utter confusion. 

 To serve this purpose, Rama I invested in an emerald Buddhist statue, with holiness and built the gorgeous temple of the royal family to stand for the people's heart. 

Rama I seems to have fixed his position against several disadvantageous conditions in 1797, when he authored 『Ramakien』 after ascending to the throne for 15 years. 

 In Chapter 1, he made indirect suggestions at the contemporary problems as he assumed the throne and conveyed teachings on karma and the transmigration of souls based on Buddhist values according to the social position of his people.

Despite the tendency to regard the writings of the past kings as characteristic of Thai literature, it differentiates Rama I’s writings from the past works and reflects his political awareness.  

 Therefore, Rama I, who had obvious understanding as a supporter and supervisor of traditional Buddhism, proclaimed his firm willingness as the Dhammaracha to build up new Thai monarchy based on Buddhist values and also as the founder of the Rattanakosi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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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숙,”람캄행대왕 비문에 관한 연구”,이문논총 제20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0.


� 톳싸롯왕의 둘째 부인 까이께씨는 까이께씨왕국의 딸이다.


� 이때 딱씬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얻어 딱왕자(Prince Tak)라고 불리고 있었다.


� 송인서, ”라마 1세의 즉위배경”, 한국태국학회논총,제3호(1990), pp.75-77.


� ‘넴요티하파테’는 버어마 최대의 명장으로서 짝끄리텅두엉이 후일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태국에서는 ‘아쌔운끼(อะแซหวุ่นกี่)’로 불려진다.


� 송인서, op,cit.,pp.78-80.


� 조흥국, 동남아의 종교와 사회,불교적 이상과 정치적 욕망: 18세기 말 태국 국왕들의 불교관 비교연구(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1),p.39.


� Pallegoix, 1854 : II, pp.96-97. 


� 조흥국, “18세기 말 태국 국왕들의 불교관 비교연구”, p.42.


� Ibid, pp. 41-45.


� 송인서, op,cit., p. 83.


� Ibid, p.87.


� 라마 6세가 왕가 명칭을 라마로 개칭하고 소급하여 이를 적용하였다. 


� 아유타야왕조의 계급은 반다싹(rank)과 라차틴나남(name)으로 이루어진다. 반다싹은 믄-쿤-루엉-프라-프라야-솜뎃짜오프라야 순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라차틴나남은 계급이 올라갈 때나 특별한 때에 왕이나 상관이 하사하는 이름으로써 반다싹이 올라갈 때마다 라차틴나남이 길어진다. 예를 들어,「라차와린」이나「아파이라나릿」은 라차틴나남이고, 프라야욤마랏에서 프라야의 경우는 반다싹 즉, 계급이고, 욤마랏은 라차틴나남이다. 따라서 동일인물의 경우에도 라차틴나남이 여러 개가 있고, 라마 1세의 대표적인 라차틴나남은「마하까싿쓱」이다.


� บังอร ปิยะพันธ์, 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ไทยสมัยธนบุรีและกรุงรัตนโกสินทร์ ,(กรุงเทพฯ:แผนกเอกสารตำราเรียน วิทยาลัยครูนครปฐม จัดพิมพ์จำหน่าย,1980),pp.40-41.


� 김홍구, “태국불교와 정치적 정통성” 동남아시아연구,제4집(1996),p.69.


� ‘잇디’는 육신을 자유자재로 변화 시키는 것으로서 이 단계에서 몸을 보이지 않게 하며 산과 벽 등의 물체를 통과하고 물속과 하늘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


� 조흥국, 동남아의 종교와 사회, p.44.


� ‘三十二大人相’은 붓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재가신도 가운데 이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모두 갖춘 자는 전륜왕이 되며, 출가하면 무상각(無上覺)의 붓다가 된다고 전해진다. 


� ‘sotāpanna’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네 가지 초시공적(超時空的)인 단계에 와 있는 ‘ariyapuggla’ 중 첫번째 단계에 도달한 자로서, 니르바나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7번만 더 태어나면 된다.


� 김충렬, 한국윤리사상사, 고려시대의 윤리사상, 정신문화연구원,(서울:고려원, 1989),p.54.


� 김유숙, “람캄행대왕 비문에 관한 연구”,p.28.


� Ibid, p.31.


� Ibid, p.32.


� 候健·劉鶴齡·許自强, op.cit.,p.121.


� Ibid, pp.109-110.


� 김홍구, “태국불교와 정치적 정통성”, pp.59-60.


� 조흥국, “동남아 사회에 대한 이해”, 국제이해교육(2000),p 67. 


� 김홍구, “태국 왕권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태국학회,제4호(1991),pp.94-95.


� 지역에 따라 다르나 대략 7월에서 9월까지의 3개월 동안 승려들이 우기에 외출을 삼가고 절에 기거하는 것을 말한다.


� 5계-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에 빠지지 말라. 3계-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분에 넘치는 장신구를 피하라, 편안한 잠자리를 삼가라, 적게 먹고 오후에는 먹지 말라.


� 승려들이 태음력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까지 수행하는 의식 즉, 雨安居.


� Ibid, pp.25-37.


� 김홍구, “태국 왕권의 유형에 관한 연구”, pp.95-97.


� 보살이 행하는 10계(dasa pāramiyo) : 보시(ทาน,dāna), 지계(ศิล,sīla), 자제(ตบะ,nekkhamma), 자비(บัททวะ,mettā), 정직(อาชชวะ,sacca), 관용(ขันติ,khanti), 지혜(อวิหิงสา,pañña), 불노(อักโกธะ,upekhā), 근면(บริจาคะ,viriya), 불오(อริโรธนะ, adhiţţh)


� 12가지의 통치덕목


왕실 내외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듦.


타 국가와의 우호관계 유지.


왕실의 수호.


승려, 재가신도, 부자들의 보호.


농민의 보호.


계율을 지키는 수도승 후원.


모든 동물의 종족보존.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에 어긋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함.


가난한 사람들이 부정을 저질러 사회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함.


승려와 가깝게 지냄으로써 공덕, 죄, 선, 악을 깨닫게 함.


왕이 금하는 곳에 마음이 기울지 않도록 함.


왕이 얻을 수 없는 횡재를 탐욕 하도록 하지않음.


� 10가지 왕의 법도


계급에 관계없이 피지배자를 동등하게 사랑함.


왕은 법(Dharma)을 준수하며 수치심을 갖고 백성들의 분쟁을 정의에 입각해 판결하고 통치함.


추수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징수하며 수확이 없을 때에는 세금을 징수해서는 안됨.


합당한 징병을 함. 늙은이는 징병에서 제외하고 쌀, 물고기, 등의 음식물을 징병한 프라이(평민)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함.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늘려 받지 말아야 함.


보답을 생각하지 말고 상인을 도와야 함.


희생한다는 생각 없이 관리들을 행복하게 해야 함.


판단력을 잃지 않고 사건을 정의롭게 판결해야 함.


승려, 철학자, 지식인을 보호해야 함.


선행한 사람에게 정도에 따라 포상해야 함.


� 조흥국, 18세기 말 태국 국왕들의 불교관 비교연구,pp.32-33.


� 김홍구, “태국 왕권의 유형에 관한 연구”, p.97.


� 쑤코타이 왕국의 왕권쟁탈의 내분이 가중된 틈을 타 속국으로 만들어 남북으로 분할통치 하다가 아유타야 왕국의 7대왕 ‘버롬라차티랏II세(1424~1448) 때 쑤코타이 왕국을 완전 병합하였다.


� 김홍구, “태국불교와 정치적 정통성”,p.69.


� 에메랄드불상은 높이 66cm, 폭 48.3cm 크기의 녹색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다.


� 김유숙, � HYPERLINK "http://www.thaistudies.or.kr./" ��http://www.thaistudies.or.kr./�왓프라깨우 참조.


� 이 벽화는 본생담을 주제로 하고 있어, 톤부리『라마끼얀』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며 라마 1세본 저작에 동기 부여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 쑤코타이왕국 이전의 명칭


� 탄생설화로 볼 수 있음.


� 건국신화에 해당하나 태국인들은 불교가 무신론에서 출발한 점을 들어 신화로 인정하지 않음.


� 김영애, 태국사,(서울:한국외국어대학출판부, 2000),p.39.


� 여성의 정절을 증명하는 의식의 일종으로 부정을 의심 받을 때 정절을 지켰다면 숯불 위를 맨발로 걸어 불에 닿아도 뜨거움을 느끼지 않고 발은 데지 않는 다고 함.


� 이은구, 인도 문화의 이해,(서울:세창출판사,1995),p.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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